
화학기업의생존철학

화학시장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전문가들의예측이필요없을정도로급변하고있으며,
정확한흐름을포착하지못하면대응이불가능할정도에이르고있다.
화학시장에근원적으로영향을미치는국제유가가그렇고, 중국시장또한예측을벗어나기일쑤이며, 여기에중
동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3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틸렌및프로필렌가격이어떻게변화할지, PE, PP를 비롯한폴리머가격이어떻게돌아갈지, 합섬원료를비
롯한유도제품시장이어떻게변화할지짐작이가지않고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을 비롯해 정밀화학, 무기화학, 플래스틱 등 화학제품 생산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생산계
획을세웠다고하더라도수정하기바쁘며, 1년간의경영계획또한엉망이되기십상이다.
화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변화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리드하지 못
하기때문이다.
특히, 국내화학기업들은화학시장이급변하고있고더욱빠르게변화할것이라는것을짐작하면서도적절한대
응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슨 대책을 세워 타개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
고있다.
기껏 내놓는 대책이중국시장의존도를 낮추고수출시장을다변화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해고정비 부담을낮추
면서마케팅파워를강화하고, 원료코스트를낮추기위해수입관세를낮춰달라고요구하는정도이다.
LG화학이중국에진출해 ABS 및 PVC 시장을개척하면서메이저의위치를차지하기위해노력하고, 호남석유
화학이중동의카타르와합작으로에틸렌크래커컴플렉스를건설하는것은아주특별한대책에속할정도이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용 화학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을 확대해 한계성장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일
부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세계 화학시장을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화학에 대한 투자
는엄두도내지못하고있다.
국내화학기업들이스스로가처한위치를정확히판단하지못하고있고그래서현재나앞으로무엇을해야할지
결정하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 현재와같은판단의지체또는오류현상이지속되면 2010년경에는생사가불
투명한위기에봉착할가능성이매우큰것으로지적되고있다.
서유럽 화학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해 석유화학사업을 매각
하고철수하는가 하면,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버겁거나가능성이 없다고판단되는정밀화학 및의약원료 사업
도M&A를통해규모화하거나철수했다.
일본도 오래전부터 석유화학 및 폴리머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소형 플랜트를 폐쇄하고
M&A를통해규모화하고있으며, 일본화학기업특유의기술적장점을살려고부가가치특수화학제품개발및
마케팅에집중하고있다.
미국은천연가스가격이급등하면서범용제품의가격경쟁력이하락하자소형플랜트를폐쇄또는가동중지하고
대형신규플랜트를건설해규모화를추구하고있으며, 그 와중에서소규모화학기업이대기업에통합되고일부
는시장에서철수하고있다.
나름의위치에따라경쟁력보유유무를판단하고버릴것은버리고취할것은취하는선택과집중전략을구사
함으로써약점을보완하고강점을살려미래생존경쟁에대비하고있는것이다.
서유럽, 미국, 일본 화학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경쟁력 유무를 기준으로 매각·철수 또는 강화를 결정
한다는것이공통점으로, 경쟁력이있으면살리고경쟁력이없으면버린다는확고한철학을바탕에두고있다.
국제유가 초강세의 장기화, 중국의 세계 화학시장 주도,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급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시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경쟁력을갖추는것이유일한해결책이기때문이다.



한국화학기업들은세계시장을주도할수있는키워드로무엇을설정하고있는지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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